
TK, 화학물질 취급기업 급증추세
577곳으로 3년간 5배이상 늘어 … 관련기관 관리실태는 엉망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대구ㆍ경북지역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최근 3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그사이 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가 폐지되고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ㆍ경북지역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2009년 103곳에서 2012년 8월 현재 577곳으로 늘어났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현장 점검률은 2009

년 80％, 2010년 97％에서 2011년 25％, 2012년 22％로 크게 떨어졌다.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폭증하는 동안에도 단속 인원은 3명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구미시 역시 161사의 유독물 단속을 담당자 1명에게 맡기고 있다고 장하나 의원은 밝혔다.

2010년 경북지역 화학물질 배출량은 3334톤, 대구는 1562톤으로 두 지역의 배출량을 합치면 전국에서 배출

되는 화학물질 5만34톤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는 2009년 2월 <작고 일 잘하는 정부>라

는 명분에 밀려 폐지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면제대상을 늘리고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장하나 의원은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허술한 환경규

제를 낳아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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